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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을 때 활자 인쇄의 발달과 함께 그것을 체계 있게 청비한 것아 청 

나라 초기의 ‘강회자천(康熙、字典)’이었다. 한자의 최고 권위 자전A로서 

‘강희자전’을 숭상하게 되자 거기에 표시된 명조체(明朝體) 자획을 정자 

로 표준 삼았던 것이다 2) 

이와 같은 정자와 상반되는 속자에 대해서 쓴 ‘안씨가훈잡예펀(頻民家 

휠11雜製篇)’ 의 “육초아 래 의 본자를 쓰는 폐 단을 논합"(꿇六朝以來寫本之聲) 

을 보연 진 • 송(音宋)간에 예셔체에서 해서체로 변하는 동안 글자를 쓰는 

사랍들은 어떤 일청한 체가 없어 결과척으로 잘못된 글자 또는 속된 글자 

를 이루게 된 것이라 했다. 특히 六조에서 5 대에 걸친 펼사본으로 이루어 

진 돈황석설(敬熺石室)의 문건(文件)， 측 돈황사본(敬熺寫本)의 글자체는 

정자(표字)와 속자u용字)가 엇갈린 채 어지렵게 표기되어 있다. 이 중에서 

펀방(偏旁)의 혼란을 이룬 글자를 찾아 몇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CD 未， 충의 혼란 : 觸률 觸로， 

~ r'7, 1i:의 혼란 : 홈률 용로. 

@!. r-의 혼란 : /윷훌 훌로， 

@ 木• t 의 혼란 : 技툴 快로， 
@ 衣， 示의 혼란 :~융 뼈으로， 

@ '1. r 의 혼란 : 況율 l兄으로 

이와 같은 펀방의 혼란에서 속자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속자는 중국에서도 많이 써 왔으나 어느 시대에 어떤 속자가 씌었는지 

그 정확한 근거가 되는 문헌이 전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부터 50 여년 전 

유복(劉復)과 이가서(李家瑞)가 공동ξ로 엮은 ‘송원이래속자보(宋元以來 

倚字調)’가 있어 좋은 참고가 될 뿐이다 S) 

문자란 생성된 후 사회의 공인을 받아야 비로소 문차로서의 구실을 다 

하게 된다. 특히 한자는 각 지방에서 자의척 (쪼意的)으로 생성되었기 때 

문에 더욱 그러한 것이다. 

순자 정명펀(옮子 正名篇)에 이르기를 “名無固宜， 約之以命， 約定洛成

謂之宜， 異於約則謂之不효”라고 했다. 측 ‘名’은 ‘운자’를 뭇하고 ‘約定’

이란 ‘사회적 공인’을 말하며 ‘%成’이란 대중이 사용함을 뭇한다. 그러 

므로， 문자란 ‘約定洛成’을 거쳐서 바로소 표준을 이룰 수 있는 청자(正 

2) 徐康和. “略字時代홀 가자" 語文맑究 29(서울 뼈뼈). pp. 183~184. 
3)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영인된 바 있다. 亞細亞文化社(1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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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쿄육용 기초 한자 중의 한국 속자 

문교부에셔 선청한 교육용 기초 한자 1800 자 중 우리 고문헨에 나타나 

있는 속자를 알아보면 다음파 같다‘ 

> 안은 正權字

때 (價) 寬 (웠) 溫 (앓) 홍 (훌훌) 拖 (樓〉 像 (險) 輕 (趣)

X쪼 ·흉‘ · 經 (經) 維 (繼〉 觀 (觀) 閒 (關〉 |日 (홈) 龜 (훌훌) 

휩 (國〉 權 (權) 채 (웹) 짧 〈緊) 챔 (뾰) 車 · 뿔 o엔) 

홉Jí (짧D 힘 (擔) 월 〈當) 쏠 〈黨) 7-.t (對〉 며 (圖) 證 (讀)

뾰 (獨〉 {f(짧) 樂 〈樂) 'l.iL (亂〉 훌. (麗) 윷 · 靈 〈짧) 

~L (題) 혔 (勢) 童 〈뼈) 樓 <i1n 推 (離) 方 (萬)

't.: ·훌 (짧) 뚫 〈發) 젊 (杯) 1f- (辯 · 辦) m: (뺏) 
M!: (~) 호 (寶) {J..,. (佛) ;에’ (師) 융 〈魔) 群 (購) ~ (雙)

협 (聲) 健 (魔) 屬 (屬) 敬 (뺑) 隨 (隨) 爾， 짧 〈備)

짧 (없) 훗 ‘훗 (寶〉 효~ (亞) l훨 〈惡) 훌 (顆) 훌훌 (讓)

慶 (짧) 嚴 〈뽑) 용 ‘ 맺 (與) 훌R (훌훌) 盧 (題) 형 〈榮)

圍 (圍〉 ~ (醫) 殘 (殘) 훌 (훌) 雜 (鍵) 戰 (戰〉 훌훌 (훌훌) 

홉 (뼈〉 훔 (齊〕 흙 (濟〉 託 (훌훌) Ji{(盡) 옳 (용) 樓 ( f훌) 

야 (處〉 옳 (홉) 威 (戰) 않 (훌훌〉 餘 (鍵) 廳、 (훌훌〉 t$ (I!) 

짧 (總‘) 짧 (解〉 緣 (稱) 題 (뺑) 彈 (彈) 풍 · 훌 ·훌 (뽑) 

敵 (敵) 驗 (驗) 뀔 〈寶) 顯 (顧) 쯤 〈號) 固 (훔) 

이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교육용 기초 한자 중에서 우리 나라의 

옛 문헌에 나타나는 속자는 모두 101 자에 달한다， 더 널리 옛 문헌을 조 

사하연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짐작된다. 

2) 교육용 기초 한자 외의 한국 속자 

우리 古典에 나타나 있는 속자 중 교육용 기초한자에 포함되지 않는 글 

차도 더려 있다. 

훌 (훨) 빼 〈없) 짧 〈繼) 훌훌 〈壘) 濟 (뼈) 遭 (遭) 續 (짧) 

顧 (屬) XE‘ (戀) 챙 〈짧) 構 (첼ü 

이들 11 자는 비록 교육용 기초 한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마는 일상 생활 

에써 매우 차주 쏘이는 것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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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잘펴본 바와 같이 ‘영가펼보’， ‘균여전’， ‘삼국사기’ 둥 많은 

우리 고전에 들어 있는 한자의 속자는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즐겨 써 온 

글자들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일간 신문 둥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자가 모두 일본이나 중국에서 차용하거나 모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럽 오해하기 쉬우나 사실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쓰고 있는 속자 중에는 일본이나 중국의 것과 동일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일본이나 중국의 것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 아념 

을 알아야하겠다. 

3. 中國 洛字와의 比較

이제 위에 든 우리나라 속자와 중국의 속자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중 

국의 속자에 대혜서는 전척으로 ‘송원이래속자보’ (宋元以來힘字調)에 의 

존하였다. 

이 책은 1929 년(중화민국 19 년)에 유복(劉復)이 아가서(李家瑞)의 도 

움올 받아 엮은 것으로， 송대(宋代) 이후의 중국의 문헌들에 보이는 속자 

를 정리한 최초의 문헌이기 때문에 중국의 속자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 

는 것이다. 물론 중국에서도 속자를 많이 써왔으냐 어느 시대에 어떤 속 

자가 사용되어 왔는지 갱확하게 조사한 것이 이 책 이전엔 없었떤 것이다. 

이 책이 조사한 문현은 모두 12 종에 국한되어 있어 송 · 원 • 명대에 걸 

친 속자가 완전하게 포괄왼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800-900 여년 간에 

결천 속자의 진전과 변화의 과정올 충분히 알 수 있다. 이같은 12 종의 

책이 지니고 있는 속자를 일질이 찾아내어 모두 1, 573 자에 걸쳐 해서체 

의 부수 배열에 따라 나누고 일반인이 찾아보기 쉽게 검자표(檢字表~)를 획 

수의 순서대로 만들었다. 

이 책에 재시된 중국의 속자들 중에서 우선 교육용 기초 한자 1 ， 800 자에 

포항완 것들을 추려보연 모두 759 자에 달한다; 이 중에서 우리 고전에 나 

타난 속자를 ‘송원이래속자보’의 속자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자체 (후빼)가 끝은 속자 ※ ( ) 안윤 갱 자(표字) 

않 (藍). 搬 (據). 흉 (輕). 흩 (細). 維 (짧) . 맹 (뼈). I日 (홉) • 짧 (聚).

챔 (簡). 뻐 (斷). 밟 (單). 월 (賞) . 狼 (種). rr (짧). 菜 (樂). 하 (짧). 

훌 (홉). ~L (홉). 方 (萬)， 짧 (훌). 호 (홈). 뼈 (師). 쯤 (짧). ~ (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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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 (聲) • 敬 (數) • 짧 (빼). 亞 (亞) • 앓 (讓) • 용 (除) , 용 (與). 뿔 (團) , 

똥 (훨). 짧 (殘) • 훌 (훌). 戰 (戰). 쭉 (齊) , 濟 (햄)， R. (靈). 樓 (짧). 

와 (處)， 얹 (훌). 嚴 (隨)， 1* (짧) • 聽 (廳). f* C뻐)， 林 〔稱) • 훌 (學) , 

.il (賢). 륭 (號)
자처I (후빼)가 다른 속자 

※ 처음 든 것이 우리나라 속자. 다음이 중국 속자 

{뼈 '1짧 ( i쩔) • 흉 · 흉 (찢) , 題 ·짧 (觀) , 홈 • 훌 (훌) , 固 · 固 (國) . 뼈 . r업 Cf'(.i) 

샌 .~ C擔)‘ ~， 엄 (합) • 때 · 옳 (圖) • 옮 · 뺏 (협) , 짧 · 훌 (짧) 

혔 · ￥ (勞) • 電 · 커t (龍) , 었 · 맑 (離) , 쫓 .:t- C 쫓) , 짧 · 숲 (發). {L,.. fJ:... (佛)

장·앨 (쩌) • 燒·뼈(짧) . 뼈·않(隨) . 없. ，효(합) , 쫓·양(實)， 짧.J:총(얹) 

廠 ·꼈 (嚴) • 應 혼 (惡). fR. 뼈 (짧) . 옛 • 꼈 (榮) • 圍 .1힘 (圍) , 託 · 쩔 (짧) 

홍 • ~ (參) • 짧 · 總 (總) , 짧 · 훌 (節) • 題 · 생 (훨) .펴 • 1ir. ( 옆) 

한국 고전에만 나타난 속자 

짧 (황) . 險 C~) ， 삶 (웰). (樓)， 뼈 杯(젊) . 辯. 뺑 C;fr), ~ (;]t), 屬 (때) 

뺏 (훌) , 짧 (鉉) , 짧 (훌)， 홈 (했) , 짧 (않) , 없 (敵) , 옳 (왔)， 題 (願)

우리 고전에 냐타난 속자와 ‘송원이래속자보’에 나타난 속자와 비교한 

결과 우리 고전에서 초사 • 색출한 총 102 자 중 자체(字體)가 같은 속자 

50 자， 자체가 다른 속자 36 자， 그리고 우리 고전에만 나타난 속자 16 자 

로 분석되었다. 

우리 속자와 중국 속자의 자체가 같게 나타나 있는 50 자는 정획이 조 

금도 차이가 없는 속자들이며， 자체가 다른 36 字는 그 자체가 전연 다른 

속자， 즉 ‘離’자를 우리는 ‘m’로 쓰고 있는데 중국 속자는 ‘萬’로 쓰고 

있다. 그리고 자체가 거의 같으나 점획이 하나 정도 가감되어 있는 속자 

들도 있어 그 차이가 아주 근소하께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하연 ‘國’자의 

우리 속자는 ‘固’인데 중국 속자는 ‘固’ A로 되어 있어 ‘玉’과 ‘王’의 차 

이로 점( . )의 유우 차이가 있을 뿐이며 ‘對’자의 우리 속자는 ‘%j’인데 

중국의 속자는 ‘빠’로 표기되어 있어， 역시 ‘文’자와 ‘又’자의 정의 유무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節’자의 경우도 우리의 속자는 ‘짧’이며 중 

국의 것은 ‘않’로 거의 똑같으나 ‘西’자와 ‘뿔’자의 차이로， 옆으로 긋는 
한 획이 더 있고 없는 차이뿐이다. 

이와 같이 정이나 획 하나의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속자로 나타난 글 

자들이 그리 많지는 않다. 대부분의 속자들은 우리 것이나 중국의 것이나 

서로 벼슷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우리 고전에만 나타난 글자는 16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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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 나지 못하나， 중국의 ‘송원이 래 속자보’ 에 나타난 속자의 총수는 759 

자(교육용 기초 한자 중)로 우리 고전에 나타난 속자 중 자체가 같거나， 

다른 글자 86 자를 제하연 ‘송원이래속자보’에만 나타난 교육용 기초 한 

자의 속자는 우려 673 자가 되는 셈이다. 

이 상에 서 한국의 속자와 중국의 속자를 비 교하여 보았다. 그러 나 한국 

과 중국의 속자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불완전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연 위의 숫자들윤 달라질 것으로 짐작된다. 앞으로 우리 

고전 속에 들어 있는 속자를 정밀하게 조사 연구하여 우리 한국의 갱속자 

OE따字)를 청리할 필요가 있음을 갚이 깨닫게 한다. 口


